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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

「양배추에서 체리까지... 조양호 가족 택배 노릇한 여객기」
 항공보안 위험 보도 관련

□ 항공보안검색은 테러 등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

위해물품(칼․총․폭탄 등)의 항공기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

하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.

ㅇ 또한,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승객과 승무원 및 휴대물품․위탁

수하물 모두 보안검색을 하고 있습니다.

□ 다만, 양배추․체리는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이

아니라 일반물품이기 때문에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싣지 못하도록

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4.19, SBS 저녁 8시뉴스) >

◈ “양배추에서 체리까지”...조양호 가족 ‘택배’ 노릇한 항공기

- 조양호 회장 가족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택배 서비스처럼 이용해 와 항공
보안에도 심각한 위험이 있다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항공보안과 김규희 사무관(☎ 044-201-4236), 허백용 주무관(☎ 044-201-4235)에게 
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